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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경주 “임성재, 훌륭한 선수 될 것 … 마스터스 2위 축하해”

“추신수 연봉 확 깎아도 TEX 리턴 가능성 낮아”

미국프로골프(PGA) 투어 개척자 최경

주(50)가 미국프로골프(PGA) 투어 시즌 

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

트에서 공동 2위를 기록한 임성재(22)를 

축하했다.

추신수(38)가 연봉을 대폭 깎아도 텍사

스와 인연을 이어갈 가능성이 적다는 전

망이 나왔다.

18일‘스포티비뉴스’에 따르면 추신수

는2014년, 7년 총액 1억3,000만 달러라

는 대형 계약을 맺고 텍사스 유니폼을 입

었다. 추신수는 올해로 그 7년 계약이 모

두 끝났다. 텍사스에서 뛸 동안 올스타에 

선정되는 등 빛난 시즌도 있었지만 부상

으로 인해 기대에 못 미친 시즌도 있었다. 

이 때문에 대체로 1억3,000만 달러라는 

가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

고 있다.

그러나 추신수는 클럽하우스에서 존경

을 받는 리더이며, 저렴한 몸값이라면 1

년 정도 더 팀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

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. 하락하는 타

율·장타율과 별개로 출루율은 비교적 꾸

준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. 하지만 

17일‘골프다이제스트’에 따르면 최경

주는 전날 PGA 투어 소셜 미디어를 통

해“임성재가 공동 2위로 잘 마무리한 것

을 축하한다.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

소식을 전했다.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기

록들 세워나가면서 오래

오래 PGA 투어에서 활

지역 유력 매체인‘댈러스모닝뉴스’는 

연봉을 깎는다고 해도 텍사스가 추신수

의 복귀를 바랄지는 미지수라고 짚었다.

‘댈러스모닝뉴스’는 17일 팀의 2021

년 지명타자 포지션을 전망하는 자리에

서 추신수의 올해 성적이 지난 6년보다 

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.‘댈러스모닝

뉴스’는“올해 추신수의 OPS(출루율+

장타율)는 0.723으로 2019년보다 0.100 

이상, 그리고 텍사스에서의 6년 평균보다 

0.070 이상 떨어졌다. 그나마 지명타자로

는 겨우 0.600을 넘었다.”고 분석했다.

이 매체의 결론은 추신수의 복귀는 이

상적인 그림이 아니라는 것이다.‘댈러스

모닝뉴스’는“추신수는 FA로 영입할 수 

있고 두각을 드러낼 정도의 적은 돈으로 

텍사스에 복귀할 수도 있다. 하지만 이는 

이치에 맞지 않는다.”고 단언하면서“지

명타자 포지션은 젊은 타자들에게 경험

을 주려고 하는 팀에게 매우 중요한 자리

다. 좌타자가 필요하다면 그들은 칼훈을 

활용하거나 추신수보다 더 적은 비용으

로 디트리히와 재계약할 수 있다.”고 짚

었다.

‘댈러스모닝뉴스’는 추신수가 여전히 

좌완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

다는 점도 계약 가능성이 낮은 하

나의 이유로 들었다. 이 매체는 추신

수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플래툰 선수

가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. 최

근 3시즌 동안 경기력 저하로 

좌완 상대로는 단 38타석만 소화했다면

서“2018년 이후 좌완을 상대한 437타석

에서 그는 타율 0.225, 출루율 0.318, 장

타율 0.334를 기록했다.”고 꼬집었다.

▲ 추신수가 텍사스와 재계약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됐다. 사진=타운뉴스DB

약했으면 좋겠다.”고 축하와 덕담을 전

했다.

최경주는 임성재가 최종 라운드 챔피언 

조에서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   (미국)

과 동반 플레이한 것을 떠올리며“사실 

조 편성 보고 마지막 조에서 존슨과 플레

이를 하면 좀 힘들겠다 생각했다. 그런데 

여러 차례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자

기 게임을 충실히 해나가는 걸 보고 앞으

로 좋은 기록을 내고, 좋은 소식을 전해줄 

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”고 설명했다.

마지막으로 최경주는“너무 자랑스럽

다. 임성재가 앞으로 아주 훌륭한 선수가 

될 거라고 확신한다. 다시 한번 2위 축하

한다. 앞으로도 더욱 좋은 경기 해주길 바

란다”고 말했다.

임성재는 지난 15일 마스터스에서 최종 

합계 15언더파 273타로 공동 2위를 기록, 

종전 최경주의 2014년 3위를 뛰어넘는 아

시아 선수 마스터스 최고 순위를 써냈다. 

임성재는 이 대회 준우승으로 상금 101

만2,000달러를 거머쥐었다. 임성재는 경

기 후“이번이 마스터스 데뷔이기 때문만

이 아니라 처음 목표가 컷 통과였기 때문

에 진짜 잊을 수 없는 대회가 됐다.”면서 

“준우승은 아직도 믿을 수 없는 일”이

라고 소감을 전했다.

우승은 마스터스 사상 최초 20언더파

로 최저타(종전 18언더파·97년 타이거 

우즈, 2015년 조던 스피스) 기록을 세운 

세계 1위 더스틴 존슨(미국)이 차지했다.

최경주는 한국 남자 선수로는 처음 

PGA 투어에 진출해 통산 8승을 거둔 한

국 골프계의 전설로 자리매김했다. 이번 

시즌에는 PGA투어와 챔피언스투어(시

니어 투어)를 병행하고 있다.▲ 지난해 프레지던츠컵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임성재(왼쪽)와 최경주. 사진=타운뉴스DB


